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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진동․먼지 최소화 “총력”
LG필립스, 다이아몬드 컷 공법 도입 … 삼성전자도 기술도입 준비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가 신규 LCD(액정표시장치) 생산공장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먼지를 최

소화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양사 모두 새 공장 부지가 이미 가동하고 있는 7세대 공장과 불과 수십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신축과

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먼지가 기존 공장의 생산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LCD 특유의 미세하고 정교한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LCD 공장은 크고 작은 지진에도 견뎌야 할 뿐만 아니

라 잠실야구장 공간의 먼지총량이 야구공 크기도 안될 만큼 청정도도 유지해야 한다.

2006년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에 새 LCD공장인 P8을 짓고 있는 LG필립스LCD는 다이아몬드 컷 공법으

로 부지내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했다.

다이아몬드 컷 공법은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건물을 마치 도려내듯 조각내 철거해 일반적인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폭파나 굴착기를 이용한 파괴 공법에 비해 공사시간은 더 걸리지만 진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LG필립스LCD 관계자는 “폭파나 파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공사장과 불과 50ｍ 거리인 7세대 

공장(P7)의 가동에 영향을 미쳐 제품의 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첨단 신공법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

혔다.

LG필립스LCD는 또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공사현장의 진동을 수시로 측정하고 있으며, 진동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사전 테스트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 물차를 동원해 P8공장 건설현장과 주변도로를 청소하고, 세륜기로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바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먼지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에 소비되는 물의 양만도 100톤에 달한다.

6월 탕정 크리스털 밸리 안에 8세대공장 착공을 앞둔 삼성전자도 3월 말부터 무진동 다이너마이트 공법을 

이용해 터 고르기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8세대 공장부지 바로 옆에 7세대공장이 24시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 기반조성용 

파일박기 작업에서도 신공법을 이용해 진동을 줄이는데 힘쓸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6월 Sony와 본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8세대공장 착공에 들어간다”며 “진동 최소화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새로운 첨단공법과 기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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